본업경쟁력 · 전문화 · 체질개선 3박자 앞세워
㈜신세계 상반기 최대 실적 경신
- ㈜신세계 상반기 총매출 6조 3,558억 · 영업익 3,650억, 시장예상치 상회
- 미래 위한 투자와 체질개선 결실, 본업경쟁력 제고하며 전 사업 흑자경영
- 백화점, 신규 고객 매출 비중 27.7% 기록하며 전 장르 고른 성장 이어가
- ㈜신세계, 하반기 경영효율화 · 전문화 노력 지속… 초격차 모멘텀 구축
 
㈜신세계가 상반기 최대 실적을 다시 썼다.
 
㈜신세계는 2026년 2분기 연결 기준 총매출 3조 1,414억(+2,456억 / +8.5%), 영업이익 1,671억(+918억 / +121.9%)를 기록,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상반기 누계로는 연결 기준 총매출 6조 3,558억(+5,821억 / +10.1%), 영업이익 3,650억(+1,573억 / +75.7%)를 기록하며 매출과 이익 모두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백화점 사업은 2분기 총매출 2조 170억(+2,704억 / +15.5%), 영업이익 1,088억(+379억 / +53.5%)를 기록했다. 
* 광주 · 대구 · 대전 등 별도 법인 합산 기준
* ㈜신세계 연결 공시에는 합작 법인인 신세계사이먼(아울렛) 실적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점과 강남점을 필두로 한 전략적 투자는 2분기, 두 자리 수 이상의 매출 신장과 함께 영업 이익을 대폭 개선시켜 업의 본질에 충실하고자 한 신세계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럭셔리와 패션, 식품, 리빙을 아우르는 균형 잡힌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신세계는 차별화된 콘텐츠 전략까지 더하며 올 상반기, 명품(+35%) · 패션(+10.1%) · 리빙(+16.6%) · 식품(+13.7%) 등 전 장르의 고른 성장을 이끌어냈다.
 
미래를 위한 신세계의 선제적 투자와 차별화된 콘텐츠 전략은 신규 고객들의 발걸음도 사로잡았다.
 
올 상반기 신세계백화점의 신규 고객 비중은 27.7%를 기록했으며, 이 중 30대 이하 고객 비중은 45%에 달했다. 
 
이는 고객들의 오픈런을 부르는 화제성 높은 콘텐츠 유치와 트렌디한 리뉴얼 등을 진행하며 젊은 고객층과 국내외 신규 고객의 방문을 이끌어낸 결과다. 
 
실제 지난해 말 청담에 선보인 웰니스 콘셉트의 '하우스오브신세계 청담'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대구신세계 여성패션 전문관과 사우스시티점 스포츠 전문관 등을 선보이며 고객 접점을 넓혔다.
 
외국인 고객 성장세도 이어졌다. 상반기 외국인 매출은 지난해보다 120% 늘어난 5,800억원을 기록, 국내를 넘어 해외 고객들에게도 인정받는 ‘K-쇼핑 랜드마크’의 입지를 확고히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하반기 대구신세계 해외 럭셔리 디자이너 의류 전문관을 시작으로 하남점 여성패션 전문관 · 천안아산점 '하이퍼그라운드'를 순차적으로 선보이는 등 점포별 상권 특성에 맞춘 브랜드 포트폴리오 강화와 콘텐츠 차별화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 사업전문화 · 경영체질 개선 성과 증명한 관계사, 수익성 개선 지속
 
연결 자회사도 수익성을 대폭 개선하며 전 사업 흑자 경영을 이끌어냈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은 올 2분기 매출액 2,916억(+360억 / +15.1%), 영업이익 70억(+141억)를 달성했다. 
 
상반기 누계로는 매출액 5,872억(+784억 / +15.4%), 영업이익 218억(+262억)를 기록하며 사업 전문화의 결실을 맺었다.
 
패션 · 뷰티 브랜드의 경쟁력 강화와 외국인 고객 확대, 프리미엄 소비 트렌드에 힘입어 매출과 수익성이 동시에 대폭 개선한 것.
 
특히 코스메틱부문의 약진이 돋보인다. 신세계인터내셔날 코스메틱부문은 올 2분기 매출액 1,295억원을 기록,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또 한 번 경신했다.
 
수입패션부문은 전년 대비 31.8% 신장, 신세계인터내셔날의 핵심 성장축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할리데이비슨 컬렉션스(+70%)’ · ‘일라일(+34%)’ · ‘델라라나(+14%)’ 등 자사 브랜드도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며 실적 개선에 힘을 보탰으며 수입코스메틱부분도 전년 대비 18.5% 매출 신장을 기록하는 등 계절적 비수기에도 패션과 뷰티 핵심 사업이 고른 성장을 이어갔다.
 
신세계디에프는 올 2분기 매출액 5,426억(-625억 / -10.3%), 영업이익은 지난해 -15억 적자에서 333억(+348억) 흑자 전환하며 성공적인 경영체질 개선을 이뤄냈다. 
 
'가격 경쟁' 중심에서 '경험 중심 면세점'으로의 전환을 지속한 신세계디에프는 올 상반기 누계 매출액 1조 1,324억(-345억 / -3.0%), 영업이익 439억원(+478억)을 달성했다.
 
인천공항점은 루이 비통 듀플렉스 매장, 까르띠에 부티크 등 럭셔리 브랜드를 확대해 프리미엄 고객 유입과 매출 성장을 동시에 이뤄냈다. 
 
시내면세점(명동점)은 글로벌 멤버십과 해외 파트너십 · 차별화된 브랜드(MD) 경쟁력을 바탕으로 올 2분기 태국(+273%) · 호주(+184%) · 캐나다(+93%) · 미국(+22%) 등 해외 관광객의 폭발적인 유입을 이끌어냈다.
 
신세계디에프는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 포트폴리오 강화 ▲'프레스티지 뷰티' 중심의 MD 차별화를 앞세워 면세사업 내 경쟁력을 더욱 끌어올릴 예정이다. 
 
또 모빌리티 서비스 · 다이닝 · 문화공연 등 VIP 대상 로열티 프로그램을 확대해 고객 경험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신세계센트럴은 2분기 매출액 1,087억(+123억 / +12.8%), 영업이익 149억(+51억 / +52.0%)을 기록했다. 누계 매출액은 2,075억(+224억 / +12.1%), 영업이익은 409억(+89억 / +27.8% )을 기록했다.
 
신세계까사는 2분기 매출액 1,192억(+609억 / +104.5%) 영업이익 24억(+42억)을 기록했다. 
 
자주(JAJU) 영업양수로 종합 라이프스타일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신세계까사는 올 상반기 누계 매출액(2,305억 / +91.1%)과 영업이익(37억 / +53억) 모두 두 배 이상 성장하며 침체된 시장 내에서도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다.
 
신세계라이브쇼핑은 2분기 매출액 868억(+66억 / +8.2%), 영업이익 52억(-8억 / -15.4%)를 기록했다. 상반기 누계 매출액은 1,766억(+153억 / +9.5%), 영업이익은 126억(+9억 / +7.7%)를 달성하며 ㈜신세계 편입 이후 최대 실적을 다시 썼다.
 
채널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로 일시적 비용 상승이 있었으나 신세계맨즈컬렉션, 블루핏 등 단독 브랜드의 약진과 신선식품 · 여행 등 차별화된 상품기획(MD)을 앞세워 성장세를 지속했다.
 
㈜신세계 관계자는 “미래 고객 창출을 위한 전략적 투자와 적극적인 경영체질 개선이 올 상반기 전 사업의 흑자 경영으로 결실을 맺었다”며
 
“올 하반기에도 경영효율화, 전문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며 업계를 선도하는 초격차 모멘텀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세계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26년 2분기 분기 배당을 시행한다. 배당 기준일은 오는 31일(월)이며 보통주 1주당 1,300원이 배당금으로 지급된다.
 
 
 
[㈜신세계 2026년 2분기 실적]
	구 분
	2026 2Q
	2025 2Q
	증 감

	총 매 출
연 결
별 도
* 대전·대구·광주
별도법인 포함
	 
3조 1,414억
1조 4,966억
2조 170억
	 
2조 8,958억
1조 2,785억
1조 7,466억
	 
8.5%
17.1%
15.5%

	순매출
연 결
별 도
 
*대전·대구·광주
별도법인 포함
	 
1조 7,804억
5,616억
 
7,385억
	 
1조 6,938억
4,695억
 
6,285억
	 
5.1%
19.6%
 
17.5%

	영업이익
연 결
별 도
* 대전·대구·광주
별도법인 포함
	 
1,671억
671억
1,088억
	 
753억
367억
709억
	 
121.9%
82.8%
53.5%


※ 관련 2분기 실적 상세 내용은 아래 링크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www.shinsegae.com/company/ir-ko/ir.do#direct_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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